
원래� 의학은� 고대의� 종교로부터� 파생

한� 것이� 라고� 본다�.� 이미� 기원전에� 있었

던� 이집트� 굛� 그리스� 굛� 인도� 굛� 중국� 등의� 

고대문명에� 관하여는� 비교적� 잘� 알려져� 

있는데�.� 그러한� 대문명의� 배경에는� 반드

시� 큰� 종교가� 있었음을� 알� 수� 있다�.� 종교

�(�R�e�l�i�g�i�o�n�)의� 어원을� 따져� 보면� �:� 재�(再�)

�l�i�g�i�o�:� 잇는다�:� 에서� 시작하고� 있다�.� 즉� 사

람들을� 다시� 연결시킨다는� 뜻이다�.� 도시

를� 만들고� 문명을� 육성하기� 위해서는� 사

람들이� 결합되어야� 한다�.� 한편� 사람들에

게� 발생하는� 질병을� 하느님�(神�)의� 노여

움�,� 악마의� 장난�,� 악령�(惡靈�)의� 장난� 등� 

종교적� 원인� 때문에� 발생하는� 것으로� 믿

었다�.� 그렇기� 때문에� 질병에� 대한� 대처법

도� 신의� 노여움을� 푸는� 것�,� 악마나� 악령을� 

쫓는� 것� 등� 종교적인� 방법을� 사용했다�.� 즉� 

의술과� 주술�(呪術�)�.� 초자연적� 존재나� 신

비적인� 힘을� 빌려� 길흉을� 점치고� 회복을� 

비는� 일이나� 술법�)은� 뿌리가� 같으며�.� 의

술은� 후에� 주술에서� 분화만� 것으로� 봐야� 

한다�.

의술이� 주술로부터� 분화하기� 위해서는� 

일정한� 탈종교화�(脫宗敎化�)과정이� 필요

하게� 된다�.� 탈종교화라는� 것은� 종교가� 무

엇인가의� 영향을� 받아서� 후퇴하고� 주술

의� 가치가� 떨어진다는� 것을� 뜻한다�.� 예컨

대� 상업의� 발달에� 의해서� 형이상�(形而上�)

의� 가치보다� 현세�(現世�)� 이익�(利益�)의� 가

치가� 늘어난다는� 등이� 그� 요인으로� 생각

된다�.� 어쨌든� 탈종교화가� 생긴� 후에야� 의

학이� 등장한� 것이다�.� 따라서� 역사적으로� 

살펴본다면� 의학이� 성립하기� 위해서는� 

반드시� 종교의� 존재가� 있어야� 하며�.� 종교

가� 없이는� 의학은� 성립되지� 않는다�.� 역사

상� 고대의학이� 번창했을� 때에는� 반드시� 

그� 이전에� 유력한� 고대종교가� 존재했던

것이다�.� 고대의학의� 등장은� 그� 시기에� 일

정한� 탈종교화� 과정이� 각� 지역에서� 진행

되었다고� 생각된다�.� 

그러나� 초기의� 고대의학에는� 주술의� 색

깔이� 농후했으며� 종교와� 의학의� 분리가� 

결코� 명료하지� 않았다�.� 한편� 실제로� 의술

을� 실시한� 것은� 사람이기� 때문에� 실수가� 

없을� 수는� 없었다�.� 히포크라테스의� 선서

문에도� 있는� 바와� 같이� 체내의� 결석을� 제

거하는� 수술인� 쇄석술� 등에서도� 실패가� 

많았으며�.� 따라서� 위험하다는� 인식이� 일

반화되었었다�.� 또한� 복용한� 약초가� 부작

용을� 일으키거나� 원시적� 수술의� 실수� 때

문에� 환자가� 사망하는� 예가� 있었다는� 것

은� 의학이� 시작할� 때부터� 어느� 정도� 실험

이� 실시되었다는� 증좌가� 된다�.� 이들은� 시

행착오라고� 해석되지만�.� 엄밀하게는� 일종

의� 치료� 실험이� 있었다고� 할� 수� 있다�.

따라서� 그� 이후의� 의학은� 그러한� 실패

를� 귀중한� 교훈으로� 삼으면서� 서서히� 치

료방법을� 체계화해� 왔다고� 보는� 것이� 올

바은� 인식이라고� 할� 수� 있겠다�.� 그러나� 고

대의학의� 치료실험이나� 인체실험의� 양상

에� 관하여는� 기록이� 남겨질� 수� 없었기� 때

문에� 알� 길이� 없다�.� 인체실험에� 관하여� 확

실하게� 알게� 된� 것은� 근대�.� 즉� �1�8세기� 이

후이다�.

�1�8세기에� 유럽에서� 나타난� 유물론과� 계

몽주의는� �1�9세기에� 들어와서� 의학적� 사고

에� 근본적인� 수정을� 가하게� 됐다�.� 근대� 이

전의� 의학은� 고대� 그리스와� 로마의� 의학

을� 계승하였고�,� 사람의� 질병은� 체액때문

에� 발생한다고� 해석되었다�.� 특히� 고대� 로

마의� 의사� 가레누스가� 제창한� 룏체액병리

설�(體液病理設�)룑은� 근대에� 이르기까지� 

유럽� 의학을� 주도하는� 학설로� 군림했었

다�.� 

그러나� �1�9세기에� 들어와서는� 근대의학

이� 번창하고�.� 오랜� 세월의� 지배적� 학설을� 

부정하고� 질병의� 원인이� 체액이� 아니라� 

인체를� 구성하는� 개개의� 세포에� 있다는� 

룏세포병리학룑이� 대두하였다�.� 이와� 같은� 

기본적� 학설의� 대전환은� 산업혁명에� 따

르는� 여러� 가지� 기술이� 의학에� 응용됐기� 

때문이다�.� 예컨대� 광학기술에� 의한� 현미

경의� 발달�,� 유기화학에� 의한� 염색법의� 응

용과� 제약업의� 등장�,� 의료기구의� 개발� 등

이� 세포병리학의� 성립에� 박차를� 가한� 것

이다�.

<다음호에 계속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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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韠韠先生

가뭄이� 올해엔� 더욱� 심하여� � 旱到今年甚

어제로� 봄날은� 끝이� 났다네�.� � 春從昨夜歸

제비가� 집짓기도� 어려웁거니� � 燕泥難上觜
섬돌엔� 이끼도� 돋지를� 않네�.� � 階蘚不成衣

입에� 풀칠하기에도� 늘� 고단하니� � 餬口身長困

농사의� 계획조차� 어그러졌지�.� � 爲農計却非

조각구름� 비올� 생각� 조금도� 없이� � 片雲無意緖

하루� 종일� 맑은� 해를� 가리고� 있네�.� � 終日掩淸暉

봄이 다 가도록 비가 오지 않아 4월 초길에 짓다

春盡無雨 四月初吉 有作

심상지(沈尙志)의 유거(幽居)에 제하다

題沈尙志幽居

구석진� 외론� 마을� 궁벽도� 한데� � 特地孤村僻

냇물� 따라� 한� 줄기� 길� 비스듬하다�.� � 緣溪一徑斜

개인� 날� 버들은� 빛깔을� 띠고� � 柳晴纔弄色

따뜻한� 부들에선� 새싹� 돋누나�.� 蒲暖已抽芽

돌아가는� 길손이� 말� 타려� 하니� � 歸客欲騎馬

주인이� 붙들고서� 차를� 달이네�.� � 主人留煮茶

계서�(鷄黍�)의� 약속이야� 사양� 않지만� � 不辭鷄黍約

복사꽃� 때� 놓칠까� 걱정이라네�.� � 唯恐失桃花

우강 권이혁장관 에세이

의학의 기원
석주집 권필선생

이 달 의 詩

현충원 낙화

사월 날 벚꽃은

한 떨기 바람에도 처절한 죽음을 위해

온몸으로 준비해왔고

멧비둘기 비행길에 덜 여문 햇살은

깃털 하나 떨어지는 돌비석 위에 머문다

붉은 꽃이여, 푸른 넋이여

용사가 바친 넋이여

언제, 파란 별이 그렇게 빛났던가

미리내 별 되려 살았던 것은 아닌데

존재를 모두 모아

영혼의 파편을 저 강에 진하게 흩뿌렸고

붉은 가슴에 점점이 내려앉은

핏빛 석양을 곱게 곱게 산화시켰다

하늬바람이 누런 창공에 머무는 것은

백일홍 피는 날까지 상처 남은 붉은 땅이

자유 위해 남기 때문인데

저 강에 또 꽃 이파리 날린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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룕서예는� 사람을� 만드는� 기초이자� 바

탕룖이라고� 한다�.

먹을� 갈고� 붓을� 들어� 종이에� 글을� 쓰

다� 보면� 차분해지고� 끈기가� 생기며� 서

예를� 오래하다� 보면� 자연스레� 선�(禪�)에� 

가까워진다�.� 이렇듯� 룕붓을� 종이에� 대면� 

아무� 생각이� 없어진다�.� 그러나� 어느� 순

간� 선경�(仙境�)에� 이른� 듯한� 기분이� 들

게� 된다�.룖

나는� 어린� 유년시절에� 룕동네에서� 개

구쟁이였는데� 붓만� 잡으면� 차분해지기

도� 했다�.룖� 시골� 앞집� 감나무에� 올라가� 

감을� 따� 먹고� 막대기로� 룏소�(牛�)룑를� 찔

러� 괴롭히던� 저를� 모산마을� 우리집� 사

랑방에서� 야학�(夜學�)으로� 마을� 청년들

에게� 천자문�(千字文�)과� 붓글씨�,� 작문

�(作文�)을� 가르치던� 아버지�(호� 院堂�)에

게� 불러� 앉혀� 붓글씨를� 배우게� 된� 것이� 

서예�(書藝�)에� 뜻을� 두게� 되었다�.

그러나� 인간의� 삶이� 살아가는� 과정에

서� 그� 누구에게나� 있는� 것처럼� 인생� 희

비쌍곡선에� 의해�,� 나는� 서예� 외길을� 걷

지� 못하고�,� 오늘까지� 서예�(書藝�)� 글자만

을� 온몸에만� 새기면서� 살아왔다�.

그러나� 지금이라도� 나이를� 초월해� 生

의� 연장�,� 젊은� 청년으로서� 룏서예의� 길룑

을� 걷고자� 하며� 붓과� 먹�,� 한지와� 서체집

을� 준비해� 앞으로� 어느� 시골� 벽촌에� 아

담하게� 토담집을� 짖고� 우주� 대자연과� 

함께� 숨쉬면서� 룏서성�(書聖�)의� 길룑� 인� 

무아지경에� 빠지고� 싶다�.

그리고� 두� 번째� 뜻은� 가족으로� 남매

를� 두어� 귀여운� 딸은� 출가해� 룏제�2의� 삶룑

을� 추구해가고� 있으며� 사랑하는� 아들은� 

불행하게도� �2�0여년� 전에� 병이� 발해� 치

유�(기적의� 방법�)으로� 룏신�(神�)룑과� 룏하느

님룑�,� 룏기도룑�,� 룏자연숲룑에서� 찾고� 있다�.

청빈한� 흙의� 아들로� 태어나� 흙알의� 

소리로� 광야에서� 착하게� 뿌린� 씨앗을� 

어떻게라도� 바로� 세워놓고� 가는� 것이� 

인륜의� 철칙이� 아닌가�?� 오늘도� 하염없

이� 시공과� 공간…� 먼�-허공을� 바라보며� 

대답없는� 메아리를� 소리높이� 외쳐본다�.

그리고� 언젠가는� 소리없이� 속세를� 떠

나� 자연인으로� 돌아가� 나목과� 함께� 숨

쉬고�,� 자라고�,� 늙어가면서� 숲의� 풀잎

에� 한� 방울의� 흔적을� 남기는� 것이� 나의� 

룏꿈룑이요�,� 소망이다�.

毛村 權五福(본지 편집위원)

소망(所望)투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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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前漢 初期]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

가?

굛� 전한� 초기에는�?

굛� 봉건제� �+� 군현제� �=� 군국제�?�!

천하를 다툰 유방과 항우

굛� 전한시대� 황제표

굛� 적제의� 아들�?� 백제의� 아들�?

천하를 가질 것인가? 부잣집 영감이 될 

것인가?

유방과 항우의 용인술

시대를 읽은 장량의 정세분석

천하의 명장 한신도 유방에게 잡혔다

명재상 소하와 조참

악독한 여 태후의 죽음

굛� 여� 태후가� 척� 부인에게� 가한� 고문이� 구

오형�?

문제를 훌륭한 군주로 만든 장석지

죽음을 준비한 한나라 문제의 삶

[前漢 中期] 한나라의 전성기, 그러나 몰

락의 실마리가 싹트다

굛� 전한� 중기에는�?

경제의 후계 경쟁에 등장한 네 여인과 유

철

굛� 우리나라� 경주� 김씨의� 시조는� 금일제�?

굛� 무제� 유철과� 네� 여인

무제시대의 만석군

무제에게 바른 말 

했던 동방삭

말 잘하는 무제에게 

간언한 급암

장탕이 사용한 반순복비의 죄

애첩의 오빠를 위해 일으킨 전쟁

이간책, 그리고 아들을 죽게 한 무제

굛� 사마천이� 무제에게� 궁형을� 받았다지요�?

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려라

앞일을 모른 군상들

소광 부자의 자식사랑

백성들의 싸움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긴 

한연수

인간백정인 태수 엄연년의 현명한 어머

니

[前漢 末期] 나라는 안중에 없던 황제들

굛� 전한� 말기에는�?

나라를 기울게 한 우유부단한 원제

혼란의 책임을 황제에게 일깨운 경방

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

여색에 빠져 왕조를 기울게 한 성제

굛� 구구단은� 언제부터� 있었나요�?

후계자가 되려는 유혼의 준비

내 대신 재상이 죽으시오

굛� �2천년전의� 별자리는� 어땠나요�?

양웅이 건의한 흉노대처법

동현의 무능을 기화로 재등장한 왕망

속임수로 황제 자리를 찬탈한 왕망

알맹이 없는 일을 추진한 왕망

공상 속에서 만든 이상적인 개혁

굛� 고대화폐들은� 어떤� 모양�?

[後漢 初期] 어떻게 차별화된 왕조를 재

건할 것인가?

굛� 후한� 초기에는�?

굛� 후한시대� 황제표

용감함과 멀지만 안목을 가진 유수

광무제 유수의 논공행상

노예에게 목 잘린 팽총

황제의 처남 음흥과 음식

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의 차이

굛� 내조와� 외조�?� 관직명이� 너무� 어려워요�!

스승의 대한 예우를 다하는 명제

복잡한 국제 관계에서 살아남을 방법

반초의 무역로 확보 전략

굛� 비단� 팔러� 가던� 길�-실크로드

충신 정홍을 죽게 한 외척 두헌

피의 보복을 반대했던 장포

[後漢 中期] 관직을 팔아먹은 황제, 권력

을 쥔 환관

굛� 후환� 중기에는�?

관직을 팔아먹는 영제

굛� 제일� 높은� 중국의� 작위는�?

환관의 전횡을 부른 잘못된 효심

세상에 나아갈 때와 아닐 때

환관이 세운 황제와 양자를 두게 된 환관

자사 주목과 영천의 네 현장

숨어보리는 은사들

태학생들의 청류운동

환관들이 요구한 기사란 무엇인가요?

환관의 노복을 통해 자사가 된 맹타

공권력으로 원한을 갚은 사람

황건적과 내통한 환관 10상시

[後漢 末期] 영웅들, 새 시대를 준비하다.

굛� 후한� 말기에는

난세의 영웅 조조

굛� 조조와� 유비� 그리고� 손권의� 세계

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헌제

부하와 백성에게 신뢰를 잃은 공손찬

조조의 꾀와 손권의 전략

앞날을 바라 본 역사가 순열

굛� 명이가� �<주역�>에� 있는� 이야기라구요�?

중장통의 창언

도를 잃지 않은 유비

황후도 지키지 못하는 헌제

굛� 복� 황후의� 두� 아들이� 짐독으로� 죽었어

요�.

조조가 선양을 받지 않은 이유

[三國] 열린 시대가 시작되다

굛� 삼국시대에는

굛� 삼국시대의� 황제표

선양을 받은 조비의 위나라

 <다음호에 계속>

룏자치통감 산책룑 출간
<도서출판 삼화 발행, 총 432쪽>

저자  권 중 달
중앙대명예교수

어느� 날� 셰익스피어가� 식당에� 갔습니다�.� 사람들이� 인사하

며� 우러러� 보았습니다�.

그때� 청소하던� 청년이� 이� 모습을� 보고� 빗자루를� 던지며� 화

를� 냈습니다�.

룕세상은� 왜� 이리도� 불공평한다�?� 한� 사람은� 청소부가� 되서� 

푸대접을� 받고� 있다니�?룖

그러자� 셰익스피어가� 그� 청년의� 손을� 잡고� 조용히� 말했습

니다�.

룕당신도� 나도� 하느님� 보시기에� 똑같은� 사람이라네�.� 나는� 글

을� 써서� 세상을� 아름답게� 하고� 당신은� 청소를� 해서� 세상을� 아

름답게� 할� 뿐�!룖

두 사람의 생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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